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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앙굴리말라는 불교사에서 매우 독특한 인물이다. 그는 999명을 죽인 연쇄 살인마로서,  

도저히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악인이다. 그런데 그는 붓다의 가르침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아라한이라는 성인이 된다. 앙굴리말라에게는 살인마와 성인이라는 두 얼굴이 있는 

것이다. 앙굴리말라가 불교사에서 독특한 의미를 갖는 것은 살인의 업(ka rm a)과 깨달음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늘날 범죄를 단죄하는 방

식에 대한 불교적 해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과연 붓다는 어떻게 흉악한 살인

자를 성인으로 거듭나게 했는가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앙굴리말라경에서 볼 수 있는 붓다의 교육체계는 철저하게 자각의 체계이다. 옳고 그름

의 판단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자신의 까르마에 대한 자각과 함께 그 행위의 결과

를 스스로 온전하게 수용하게 한다.  

그리고 앙굴리말라경은 철저하게 현재의 행위로 사람을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 이미 완

벽하게 단절된 과거의 행위로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여준다. 과거의 나

쁜 까르마, 즉 살인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났다면 그는 더 이상 살인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과거의 까르마에서 벗어났기에 그 행위의 결과를 온전히 수용하는 책임있는 자세가 가능함

을 앙굴리말라경은 보여준다.

주제어 : 붓다, 앙굴리말라, 까르마(업) , 깨달음, 의도, 교화, 동기주의, 결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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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들어가는 말

붓다를 ‘스승’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 붓다는 불교라는 종교의 교조이기도 하지

만, 다른 종교의 교조와는 다소 다른 특징을 갖는다. 적어도 역사적 인물인 고따마 붓

다는 구원자는 아니다. 경전의 내용을 보더라도 구원자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고

따마 붓다는 늘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통해 깨달음의 세계,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행복의 의미와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해준다. 그런 만큼 붓다는 우리에게 교육 

콘텐츠를 통해 교육의 목적인 ‘깨달음’을 보여주는 스승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스승으로서 붓다가 어떤 방식으로 교육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경전이 ｢앙굴리

말라경(Aṅgulimālasuttaṃ)｣이다. 이 경전은 M ajjh im a N ikāya(이하 M N .)에 수록되어 

있고, 86번경이다. 이 경전은 붓다 당시 꼬살라국의 사왓띠시 근처에 앙굴리말라라고 

이름하는 연쇄살인마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앙굴리말라는 많은 사람들을 죽여 

그들의 손가락으로 화환을 만들어 목에 걸고 있었기에 붙여진 이름이다. 이 경이 설해

지게 된 인연은 주석서에서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경전에서는 몇 명을 죽였는지에, 

왜 죽이게 되었는지에 대한 소개는 없다. 

본 논문에서는 앙굴리말라경에서 희대의 살인마로 기록된 앙굴리말라가 어떻게 해

서 궁극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의 깨달음과 살인의 업( , 

K arm a)의 관계는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해서 붓다의 교육 방법을 고

찰해 보고자 한다.

2 . ｢앙굴리말라경｣의 내용 소개

앙굴리말라의 본래 이름은 아힘사까(A hiṃsaka)라고 한다. 이는 다른 이를 해치치 

않는 자라고 하는 의미이다. 이 경의 주인공인 아힘사까는 총명한 이로 스승의 사랑을 

받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질투로 스승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무고로 삶

이 뒤바뀐 사람이다. 스승은 그를 파멸시키기 위해 천 명의 사람을 죽이고 오른쪽 손

가락을 잘라 올 것을 명하게 되고, 이로 인해 아힘사까는 사람을 죽여 손가락을 잘라 

목걸이를 만들었다고 하여 앙굴리말라(Aṅgulimāla )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그는 

999개의 손가락을 모았고, 마지막 사람을 죽이려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붓다는 앙

굴리말라의 어머니 만따니(M antāni)가 그를 방문하러 가는 것을 알고, 먼저 앙굴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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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붓다, 앙굴리말라가 있는 곳으로 가다

본론

1 앙굴리말라 붓다를 만나, 가르침을 듣고 제자가 되다

2 빠세나디 왕, 붓다를 방문한 뒤 출가자 앙굴리말라를 만나다

3 앙굴리말라 난산의 여인에게 축복하다

4 앙굴리말라 깨달음을 얻어 아라한이 되다

4 앙굴리말라 탁발을 위해 마을에 갔다가 폭력을 당하다

결론 앙굴리말라 깨달음의 경지를 노래하다

라를 찾아간 것이다.1)

이상이 앙굴리말라경이 시작되게 된 배경이다. 경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위의 표가 맛지마니까야에 나오는 경전의 주된 내용들이다. 여기서 핵심은 앙굴리말

라가 출가한 것과 마을 사람들에게 폭력을 당한 것, 그리고 깨달음의 성취라고 할 수 

있다. 경에서는 앙굴리말라가 왜 살인자의 길을 걷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은 소개되

고 있지 않다.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주석서의 설명에서 그 인연담이 나오고 있을 뿐

이다. 

경의 내용을 보면 앙굴리말라가 있는 곳으로는 아무도 가지 않으려 했음을 알 수 

있다. 심지어 코살라국의 빠세나디 왕 조차도 그를 막지 못하고 있음을 경전을 기록하

고 있다.

세존이시여,  저의 왕국에 앙굴리마라라고 이름하는 흉폭한 도적이 [있습니다] . 

[그는]  잔인하여 손에 피를 묻히고 살육을 일삼고 생명에 대한 자비가 없습니다. 

[그는]  마을과 도시와 지방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그는 사람을 죽여서 손가락 뼈로 

목걸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를 막지 못할 것입니다.2 )

이렇듯 국왕도 어떻게 하지 못했던 앙굴리마라를 붓다가 홀로 찾아간 것이고, 그를 

교화하여 제자로 맞이한 것이 본론의 첫 번째 장면이다. 붓다가 흉폭한(luddha) 도적 

앙굴리마라를 어떻게 교화한 것인지를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1 ) 전재성, ｢앙굴리말라의 경｣,  맛지마니까야 , 서울 : 한국빠알리성전협회, 2009, p .973. 각주 1501번의 

내용을 정리한 것임.

2 ) M N .II, p .101. 전재성, 앞의 책, p .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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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붓다 교육의 특징

붓다를 교육자로 묘사하는 경우도 있다.3) 그런데 교육자로서의 붓다를 특히 도덕 

교육자4 )로 평가한다. 서양에서도 붓다를 윤리적 측면, 특히 덕윤리적 측면에서 보는 

연구자들5 )이 있다. 불교를 삼학의 체계로 본다면, 계학이 첫 번째로 언급되기에 도덕

적 특성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보는 것은 자연스러운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선학들의 연구를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다고 본다. 필자는 이러한 연구들을 기

반으로, ｢앙굴리마라경｣에서 붓다의 교육이 갖는 특징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3.1. 관심의 촉발

먼저 붓다와 앙굴리마라가 만나는 장면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수행자여,  멈추어라.  수행자여,  멈추어라.”

“앙굴리마라여,  나는 멈추었다. 그대도 멈추어라.”

... 중간 생략 ...

“수행자여,  그대는 가면서 ‘나는 멈추었다고.’고 말하고,

멈춘 나에게 ‘그대는 멈추어라.’라고 말한다.

수행자여, 나는 그대에게 그 의미를 묻는다.

어찌하여 그대는 멈추었고 나는 멈추지 않았는가?”

“앙굴리마라여,  나는 언제나 일체의 생명에 폭력을 멈추고 있다.

그러나 그대는 살아있는 생명에 자제함이 없다. 그러므로 나는 멈추었고 그대는 

멈추지 않았다.” 6 )

사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붓다의 일반적이지 않은 능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

것은 앙굴리마라가 “온 힘을 다해 달려도 보통 걸음으로 걷고 있는 세존을 따라잡을 

수 없었다.”7 )는 내용이다. 경의 전체적인 내용에서 이 부분은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긴 

3 ) 신희정, ｢붓다는 무엇을 어떻게 가르쳤는가?｣,  불교평론  2018, 73호.

4 ) 박병기, ｢불교 도덕교육론의 쟁점과 현재적 과제｣,  윤리연구  72, 2009 ; 신희정(2018)

5 ) 대표적으로 D . K eow n을 들 수 있다. The N ature of Buddhist Eth ics(N ew  Y ork : Palgrave, 2001). 

그리고 Abraham  Velez de Cea, ‘T he Criteria of G oodness in  the Pali N ikayas and the N ature of 

Buddhist Eth ics’，Journal o f Buddhist E th ics 11, 2004.도 있다. 국내에서는 안옥선, ｢불교윤리와 현

대윤리학의 만남｣  불교학연구  12호, 2005가 있다.

6 ) M N .II, pp .9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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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앙굴리마라가 살해 의도를 접고 대화를 하고 싶어 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여

기에서 필자는 교육은 피교육자가 교육자에 대한 진지한 관심이 촉발되는 계기가 있

어야 ‘교육’이 가능해짐을 말하고 싶다. 말하자면 교육의 시작은 피교육자의 ‘궁금함’에

서 시작되는 것이다. 붓다는 초월적 힘(iddhābhisaṁkhāra)을 사용하여, 앙굴리마라에

게 궁금증을 유발시킨 것이다.8 ) 붓다를 위대한 교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 측

면에서 탁월한 가르침을 주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본격적인 가르침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점에서 위대한 교사라고 생각한다.

이제 피교육자가 가르침에 대한 관심을 보이게 되면, 붓다는 바로 핵심으로 들어간

다. “나는 멈추었다. 그대도 멈추어라”라는 말은 앙굴리마라로 하여금 강력한 지적 호

기심을 유발하게 한다. 기존의 상식선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식의 전환을 마주

하게 된다. 앙굴리마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묻게 되고, 여기에 붓다는 생명에 대

한 폭력을 멈춤이 ‘멈춤’의 의미임을 알려준다. 그리고 앙굴리마라는 그 말을 통해 자

신이 했던 행동에 대한 자각9)을 하게 된다. 즉 폭력과 자제하지 못함에서 악함을 버

리는 전환을 이루게 된다.

3.2. 새로운 삶의 방식

완전한 인식의 전환은 구체적으로 삶의 방식으로 드러나게 된다. 앙굴리마라는 살인자의 삶

에서 출가자의 삶으로의 완전한 전환을 이루게 된다. 그리고 그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된다. 이 내용은 뒤에서 다시 논하게 되겠지만, 불교에서 ‘까르마(業)’을 어

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와 관련된 내용이기도 하다.

우리가 앙굴리마라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붓다가 앙굴리말라에게 이전의 삶의 

7 ) M N .II, p .99.

8 ) 붓다가 신통력, 즉 초월적인 힘을 통해 피교육자의 마음을 돌리는 에피소드는 또 있다. V in . I, 전재성 

역,  마하박가 율장 대품  , 서울 : 한국빠알리성전협회, 2014, pp .129~ 145에 우루웰라 까사빠를 교화

하기 위해 다양한 신통력을 통해 우루웰라가 가르침을 청하게 하는 내용이 나온다. 신통력을 대표적으

로 언급할 때, 6신통을 말한다. 신통력을 지금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를 합리적으

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비합리적이며, 논리적 모순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행을 

통해 일반인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즉 여기에서는 두려움없이 연쇄살인마 앞에서 당당하여, 오히

려 살인마가 위축된 상황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모두가 두려움에 떨 때, 두려워 하지 않는 것, 

이러한 것이 신통력이 아닐까 싶다. 

9 ) 자각은 굳이 빨리어로 표현하면, sacch ikaroti(to  see w ith  one’s eyes，to  realize，to  experience for 

oneself)의 의미로 필자는 사용한다.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관념적 허구가 

사라져 버린 상태에 가깝다. 예를 들어, 어두운 동굴속에서 밝은 곳으로 나왔을 때, 모든 것들이 알려

지는 것처럼, 그렇게 경험되고, 깨달아지는 것을 ‘자각’이라고 필자는 사용한다. 이것이 진전되면 

Y athābhūtañāṇa( )으로 연결된다. ‘있는 그대로를 아는 견해’는 번뇌를 버리고 구경지와 보디

(bodhi)를 성취하게 한다.(고빈드 찬드라 판데,  불교의 기원 (정준영 역), 서울 : 민족사, 2019, 

pp .554~556의 내용을 참조하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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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는 점이다.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 의미 있는 변화를 초래하기 위해서는 그 변화가 내적 동기에 

의한 변화이어야 한다. 붓다는 앙굴리마라에게 바로 그 내적 동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

도록 도와준 것이다.10 )

내적 동기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의도’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앙굴리마라는 선한 

의도를 불러일으킴으로써, 악한 의도를 버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선택하게 된 것이

다. 그래서 앙굴리마라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오! 드디어 위대한 선인으로 이 수행자가 나를 위해 이 커다란 숲에 나타나셨네.  

나에게 진리를 가르쳐준 당신의 시를 듣고 저는 참으로 영원히 악함을 버렸습니다.”1 1 )

우리는 흔히 어떤 사람이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누군가

가 용서해 줄 때 가능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용서받음이 과연 무의식의 상처까지 보듬

고 치유할 수 있을까? 앙굴리마라는 용서를 받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는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있었을 것이다. 붓다는 바로 그 길을 보여준 

것이고, 그 길을 보자마자 앙굴리마라는 스스로 안심( )을 성취하게 되었다고 필자

는 생각한다.

용서는 남에게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구하려는 자세를 가질 

때, 자신의 무의식의 상처를 보듬을 수 있습니다.1 2 )

결국 앙굴리마라는 999명을 죽인 살인마의 삶과의 영원한 결별을 통해, 스스로 새

로운 삶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앙굴리마라는 그가 지

은 살인죄업과는 어떻게 될까. 이 문제가 남는다. 스스로 용서하고, 스스로 안심을 성

취한 것으로 되었다고 말하면 이는 너무 편리한 말이 된다. 그리고 그래서도 안 된다. 

이 부분을 붓다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 

3.3 까르마의 변환을 통한 교육 목적의 달성

앙굴리말라 에피소드는 무엇보다도 까르마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

10 ) 여기에서 내적 동기는 앞서 언급한 관심의 촉발과는 다른 개념이다. 앞서 붓다의 신통력으로 관심을 

촉발시켰다면, 그 이후 붓다의 가르침이 내적 동기, 즉 선한 의도를 불러일으키게 된 것이다. 

11 ) M N .II, pp .99-100.

12 ) 정도언,  프로이트의 의자 , 서울 : 웅진지식하우스, 2015, p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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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서 우선 불교의 까르마 이론의 특징이 무엇인지 개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

실 불교는 까르마보다는 번뇌(K lesa)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는다. 까르마의 소멸을 통

해 해탈을 얻는다는 관념보다는 번뇌를 소멸하여 해탈을 성취한다는 관념이 주된 관

념이기 때문이다. 전자의 입장이 바로 자이나와 인도 정통 사상의 까르마 관념이다.

브롱코스트에 따르면 붓다 당시의 까르마 관념은 두 가지로 정리된다.1 3)

1 . 까르마는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윤회로부터 해탈하고자 할 

때에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행위를 하지 않아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고행이 요

구되며, 고행의 방식은 응보의 경험을 일으킴으로써 과거행위를 소멸시킨다. 

2 . 까르마는 참된 자아에 대한 그릇된 오해에서 비롯된다. 참된 자아는 육체적으

로나 정신적인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참된 자아를 통찰하게 되면, 까르

마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첫 번째가 자이나의 입장을 대변하며, 두 번째가 인도 정통철학의 입장을 대변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자이나의 입장이다. 불교는 무아( , anattā), 즉 자아의 

실재성을 부정하기에 두 번째의 입장은 논의의 대상에서 배제된다. 하지만 자이나의 

입장은 불교 텍스트 내에서 비판되기도 하고, 때로는 긍정되기도 한다.1 4) 하지만 브롱

코스트에 따르면, 자이나적 까르마관의 수용은 붓다 이후 일부의 불교학파에 의해 지

지된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적어도 붓다의 까르마에 대한 입장은 당시 유행하고 있던 

다른 종교집단의 까르마관과는 확연히 달랐던 것만은 사실이다. 

그래서 초기불교의 까르마 이론은 주로 자이나교의 이해가 반영된 인과응보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기계론적 이해를 수정하는 방향으로 발전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것은 

곧 까르마 이론의 숙명론적이며 결과론적인 이해를 극복하여, 윤리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불교에서는 기존의 까르마 이론을 근거로 하면서도 두 가지의 

핵심적 내용을 수정하였다. 기존의 까르마 이론은 행위이론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즉 

신체·언어적 행위와 정신적 행위가 까르마의 내용이란 것이다. 하지만 불교는 기존의 

까르마 이해에 먼저 의도(cetanā)를 부각/부가함으로써 까르마 이론을 수정한다. ‘의

도’를 부각/부가했다고는 하나, 사실은 까르마의 본질을 신체·언어·정신적 행위가 아닌 

‘의도’로 해석함으로써 까르마의 적용범위를 하나로 수렴/환원한 것이다. 둘째로는 선

업(puñña)의 축적을 보다 나은 미래의 삶을 보장해주는 내용에서 ‘깨달음’의 원인으로 

13 ) Bronkhorst, Johannes, “D id the Buddha Believe in  Karm a and Rebirth?”, Journal o f the 

In ternational A ssociation of Buddhist Stud ies, 21-1, 1998, pp .13~14

14 ) B ronkhorst, Johannes, “The Buddha and the Jainas reconsidered .” Asiatische Stud ien 49-2, 

1995, pp .33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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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해석한 것이다. 이는 다른 인도 전통의 까르마 이해와는 전혀 다른 지평을 연 것

으로 평가된다.

첫째 까르마의 본질을 의도로 해석함에 있어서는 선결과제가 놓여 있다. 일반적으로 

까르마는 삼업, 즉 신·구·의( )의 활동이 까르마를 형성한다고 한다. 여기서 의

( )를 전통적인 입장과 같이 ‘의도’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정신적 활동으로 볼 것인지

에 대한 고찰이 요구된다. 자이나에서 말하는 까르마는 육체적이며 정신적인 활동을 

포괄한다. 물론 언어적 활동은 이미 그 안에 포함된다. 자이나에서 말하는 정신적 활

동은 ‘의도(intent)’로 번역되며, 이것은 육체적 활동의 배후에 놓이기도 하며, 독립적

이기도 하다. 이런 관점에서 불교와 자이나의 차이는 자이나의 경우 ‘의도’가 결여된 

육체적 활동이라도 그것은 까르마를 형성한다고 보는 반면, 불교에서는 까르마를 형성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 전통적 해석이다. 하지만 불교에서 까르마의 본질

로 이해한 ‘의도’는 정신적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활동 이

전의 심리적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방식이 있다.1 5) 이 두 해석방식 가운데 

어느 것이 보다 불교적 해석에 부합하는지 검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16 ) 

둘째 선업의 축적을 깨달음과 관련짓는 것은 사회적 윤리적 행위의 근거를 마련한 것

이다. 빈민구제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살핌을 깨달음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본 것이

다. 

여하튼 이러한 방식의 불교적 까르마 이해는 윤리학적으로는 ‘동기주의’에 해당하며, 

자이나 전통의 까르마 이해는 ‘결과주의’로 정리할 수 있다. 자이나 전통의 까르마 이

해는 기계론적 이해인 반면, 불교적 까르마 이해는 이전의 조건에 저항하고 새로운 유

형의 행동을 정립하는 자유의지를 인정한다.1 7)

한편 일본의 미즈노코겐은 까르마를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정리하고 있다. 그 내용

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단순한 작용을 의미한다. 이때는 선악의 도덕의식도 강력한 의지작용도 보이

지 않는다. 따라서 인과의 업보를 초래하지 않는다.

② 의식작법(행위)을 의미한다. 이것은 주로 계율의 수계작법이나,  교단내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의식작법 등을 의미한다. 이 때 행해지는 작법에는 의지작용

이나 의식이 있다고 해도, 윤리도덕적인 선악의 의지작용은 포함하지 않기에, 이것 

역시 인과의 업보 개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15 ) Bronkhorst, Johannes,  Ib id , 1998, p .14

16 ) 하지만 이 문제는 본 논문의 주된 목적과 부합하지 않기에, 차후의 연구로 넘기기로 한다.

1 7 ) 데미언 키온, 허남결 역,  불교응용윤리학입문 , 서울 : 한국불교연구원, 2007, 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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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윤리 도덕적 혹은 종교적 선악염정(善惡染淨)의 의지작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때의 까르마는 윤회전생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이 가장 협의의 카라마의 

경우에도, 거기에는 반드시 윤회전생의 인과업보가 관련된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윤회전생을 초래하는 까르마는 선업과 불선업이지만, 선업 가운데에는 윤회에 관계

하는 유루의 선과 윤회를 초월하여 환멸(還滅)에 이르게 하는 무루의 선업도 있다. 

또한 선악업 외에 윤회업보와 직접 관계하지 않는 무기업(無記業)도 있다. 기술이

나 예능 등 훈련 숙달에 관계하는 행위가 그것이다.1 8 )

이 가운데 본 주제와 관련된 까르마의 관념은 세 번째이다. 이 세 번째 까르마를 다

시 세 가지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1 . 선악의 의도(意思, ce tanā),  또는 행위의 동기목적

2 . 신체와 말에 의한 실제 행동

3 . 실제 행동 후에 남게 되는 습관력/경향성

불교에서 까르마의 본질을 의도에서 찾고 있는 것은 명확하다. 이에 대한 경전적 근

거는 빨리 니까야 A N 6.63 및 니까야에 상응하는 한역  중아함경 27권 ｢ ｣과 

안세고역    등에서 찾을 수 있다. 까르마의 본질을 ‘의도’에서 찾는다는 것은 

실제 이루어지는 신체·언어·정신적 행위는 모두 ‘의도’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된다. 의도가 개입되지 않은 행위를 까르마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리고 유사한 의도로 인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신체·언어·정신적 행위는 습관력/

경향성을 형성하여 개인의 인격을 형성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실제 행동의 교

정을 통해 인격의 변화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의도’에 대한 통제가 선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상 다소 길게 까르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그리고 앞서 불교는 까르마의 

문제보다는 번뇌의 문제를 보다 깊이 있게 탐구한다고 말했다. 번뇌를 버리게 되면 어

떻게 될까. 초기불교 텍스트 속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내용이 매우 풍부하게 제시되어 

있다. 그 중에서 하나의 예를 들어 보자.

분노하는 중생은 분노로 인해 나쁜 곳으로 간다. 그 분노를 올바로 알아서 통찰하

는 자는 끊어 버린다. 끊어버린 뒤에 이 세상으로 결코 그는 되돌아오지 않는다.1 9 )

18 ) , ｢ に する の ｣,  セミナー  20, 1974 , p .2.

19 ) It, p .2. 번역은 전재성,  이띠붓따까 , 서울 : 한국빠알리성전협회, 2012, p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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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망과 탐욕과 무명을 사라지게 하여 명지를 일으키는 수행승은 일체의 나쁜 곳

을 끊어버린다.2 0 )

분노(kodha), 욕망(chanda), 탐욕(lobha), 무명(av ijja )는 대표적인 번뇌들이다. 이들 

번뇌를 끊게 되면 욕망을 기초로 한 이 세상, 즉 욕계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자가 

되고, 일체의 나쁜 곳(지옥, 아귀, 축생, 수라의 4악도)을 끊어버리는 것이다. 결국 까

르마는 이러한 번뇌로부터 일어나는 것이기에, 번뇌를 제거함으로서 우리는 불건전한 

까르마를 생성하지 않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생성된 악한 까르마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다. 

앙굴리마라경에서 이 내용을 붓다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 

내용을 보자. 

한때에 존자 앙굴리마라는 아침 일찍 옷을 입고 발우와 가사를 들고 사왓띠 시

로 탁발을 하러 들어갔다.  그 때 어떤 사람이 던진 흙덩이가 존자 앙굴리말라의 몸

에 날아왔고, 어떤 사람이 던진 몽둥이가 앙굴리말라의 몸에 날아왔고,  어떤 사람

이 던진 돌덩이가 존자 앙굴리말라의 몸에 날아 왔다. 그래서 존자 앙굴리말라는 

머리에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며 발우가 부서지고 옷이 찢어진 채 세존께서 계신 

곳을 찾았다. 세존께서는 존자 앙굴리마라가 멀리서 오는 것을 보았다.  보고 나서 

존자 앙굴리마라에게 이와 같이 말했다.

비구여,  그대는 인내하라.  비구여, 그대는 인내하라. 그대가 업의 과보로 수 년, 

아니 수백 년, 아니 수천 년을 지옥에서 받을 업보를 그대가 지금 여기서 받는 것

이다. 2 1 )

위 인용문에서 보면, 앙굴리말라는 탁발을 하러 갔다가 사람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경전에서는 다소 간략하게 소개되고 있지만, 매우 심한 폭행이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앙굴리말라임을 안 사람들의 분노는 대단했을 것이다. 자신들

의 아들, 딸, 부모, 형제를 죽인 자가 비록 출가 수행자가 되었다고 해서 그들의 분노

가 사라지거나 누그러뜨려지지는 않았던 것이다. 

거의 죽음에 이를 정도로 사람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앙굴리마라는 피투성이가 된 

채, 간신히 스승 붓다가 있는 곳으로 갔고, 그 모습을 본 붓다는 그 앙굴리말라의 상

처를 돌보며 말했을 것이다. ‘비구여, 인내하라, 비구여 인내하라’라고. 그리고 한 말은 

20 ) It, p .43. 번역은 전재성, 위의 책, p .102.

21 ) M N . II, p .104 ; 전재성,  맛지마니까야 , p .979. 번역은 전재성의 번역을 조금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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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에서 받을 업보를 지금 여기에서 받는 것이다’라는 내용이다. 바로 여기에서 까르

마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사실 앙굴리마라는 사람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기 이전에 이미 깨달음을 얻어 아라한

이 되었다.2 2) 아라한이 되면, 더 이상 재생이 없게 된다.2 3) 재생이 없기 위해서는 재

생의 원인이 사라져야 한다. 그런데 깨달았다고 해도 앙굴리마라의 살인의 행위가 사

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에 그 행위에 대한 과보를 받아야만 다음 생을 받지 않게 

된다. 그렇기에 앙굴리마라는 어떤 의미에서는 반드시 행위에 상응하는 고난을 겪어야

만 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측면을 이해해야 한다. 그것은 행위에 대한 

책임과 번뇌의 단절이다. 행위에 대한 책임은 인과에 대한 내용이며, 번뇌의 단절은 

새로운 업을 짓지 않는 것으로, 이 두 가지가 갖추어져야만이 재생의 원인을 만들지 

않게 된다. 

이는 앞서 살펴 본 까르마 이론에 비추어 보면 보다 명료하게 드러난다. 즉 브롱코스

트가 말한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활동 이전의 심리적 상태’를 의미하는 의도의 정화와 

키온이 말한 ‘이전의 조건에 저항하고 새로운 유형의 행동을 정립하는 자유의지’의 온

전한 발현이 인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번뇌의 단절로 이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붓다가 앙굴리말라에게 ‘인내하라’고 말한 것을 단순하게 ‘참는다’는 의미로 이

해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앞서 It.의 경문을 통해 보았던 “분노를 올바로 알아서 통찰

하는 자는 끊어 버린다”로 이해해야 한다. 그래야만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활동 이전의 

심리적 상태’의 문제가 해결되어, 온전하게 자유의지가 발현될 수 있게 된다. 붓다가 

이미 아라한의 깨달음을 얻은 앙굴리마라에게 이러한 가르침을 줌으로써 깨달음을 점

검하고, 앙굴리말라 스스로 깨달음의 환희 속에 머물 수 있게 했다고 볼 수 있다. 이

는 이후 이어지는 앙굴리말라의 노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4. 앙굴리말라의 자기 자각과 깨달음

앙굴리마라경의 구조를 보면, 앙굴리말라의 깨달음은 두 단계로 구성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우선 앙굴리말라는 사왓띠 시로 탁발을 나갔다가 난산으로 힘들어하는 산모

를 보고, 붓다에게 말씀을 드리게 된다. 이 내용을 보도록 하자.

22 ) M N .II, p .104. “aññataro kho pa’ āyasmā Aṅgulim ālo  arahataṃ ahosi.”, 

23 ) M N .II, pp .103~104. “K hīṇā jāti, vusitaṁ brahm acariyaṁ, kataṃ karaṇīyaṁ, nāparaṁ itthattāyāti 

abbhaññāsi.” “태어남은 소멸되었고, 도덕적 행위는 완성되었으며, 해야 할 일은 이루어졌고, 더 이상 

이와 같은 상태로 이끌리지 않는다 라고 분명히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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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굴리말라여,  그렇다면 그대는 지금 사왓띠 시로 가라. 가서 그 부인에게 ‘자매

여 내가 태어난 이래 나는 의도적으로 뭇삶의 생명을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이러

한 진실로 인하여 당신이 잘 되고 당신의 아이가 잘 되길 바랍니다.’ 라고 말하라.”

“세존이시여, 저는 의도적으로 뭇삶의 생명을 빼앗았는데, 저보고 의도적으로 거

짓말을 하라는 말씀입니까?”

“앙굴리말라여,  그렇다면 그대는 지금 사왓띠 시로 가라. 가서 그 부인에게 ‘자매

여, 내가 고귀한 태어남으로 거듭난 이래 나는 의도적으로 뭇삶의 생명을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진실로 인하여 당신이 잘 되고 당신의 아이가 잘 되길 바랍

니다.’라고 이와 같이 말하라.”

“세존이시여, 알겠습니다.”

존자 앙굴리말라는 세존께 대답하고 사왓띠 시를 찾아갔다. 가서 그 부인에게 이

와 같이 말했다.

“자매여, 내가 고귀한 태어남으로 거듭난 이래 내가 의도적으로 뭇삶의 생명을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진실로 인하여 당신이 잘되고 당신의 아이가 잘 되

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인도 잘 되고 태어도 잘 되었다.2 4 )

위 인용 경구에서 핵심은 ‘내가 고귀한 태어남으로 거듭난 이래’라는 구절이다. 불교

에서 윤회란 물리적 시간으로서 과거 전생과 현재의 현생, 그리고 미래의 내생만을 말

하는 것은 아니다. 과거의 자신의 습관과 업으로부터의 완전한 결별이 이루어진 순간, 

그것은 새로운 태어남인 것이다. 과거의 업과의 완전한 결별은 과거생이 되는 것이고, 

그 이후는 새로운 생의 시작인 것이다. 앙굴리말라는 새로운 생을 시작한 이래 ‘의도

적으로 뭇삶의 생명을 빼앗은 적이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붓다가 처음 ‘내가 태어난 

이래 의도적으로 ...’의 의미 역시 같은 의미인데, 앙굴리말라가 붓다의 의도를 처음에 

잘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진실로 인하여(tena saccena)란 말이 갖는 

의미는 ‘과거의 업과의 완전한 결별이 온전하게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이

해된다.

이러한 가르침이 앙굴리말라의 깨달음으로 이어지게 된다. 앙굴리말라는 산모에게 

가서 붓다의 말씀대로 축원을 해 주게 되고, 머지않은 시점에 깨달음을 성취, 아라한

이 된다.2 5) 앙굴리말라는 붓다의 가르침을 통해 ‘과거업과의 완전한 결별’이 가능함을 

24 ) M N .II, p .103 ; 전재성, 앞의 책, p .978~979의 번역을 전재함.

2 5 ) M N .II, p .103. d iṭṭhe a dham m ae sayaṁ abhiññā sacch ikatvā upasam pajja vihā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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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전에는 방일하여도 지금은 방일하지 않은 자, 

그는 세상을 비추네.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과거업의 단절

2
저질러진 악한 일을 선한 일로 덮으니

그는 세상을 비추네.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선함을 통한 악

업의 극복

3
참으로 젊은 비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

그는 세상을 비추네.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스승의 가르침을 

찬양
4

너의 적들은 법문을 들어라. 나의 적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라.

나의 적들은 가르침으로 이끄는 훌륭한 사람들과 사귀어라.

5
나의 적들은 인욕을 설하고 원한의 여읨을 찬양하는 자에게

올바른 때에 가르침을 듣고 그 가르침을 따라 수행하라.

6
이와 같이 하면 반드시 나를 해치지 않고 남을 해치지 않네.

그는 최상의 평온을 얻어 약자이건 강자이건 수호한다.

가르침의 결과7
관개하는 사람은 물꼬를 트고 활 만드는 자는 화살촉을 바로잡고

목수는 나무를 바로잡고 현자는 자신을 다스린다.

8
어떤 사람들은 몽둥이나 갈고리나 채찍으로 다스린다.

그러나 나는 이와 같이 몽둥이 없이 칼 없이 다스려졌네.

9
예전에 살해하는 자였던 나는 이제는 살해하지 않는 자이네.

오늘 나에게 진실한 이름이 있으니 아무도 ‘해치지 않는 자’였네.

과거업의 단절과 

새로운 태어남
10

예전에 나는 흉적으로 앙굴리말라라고 알려졌다.

커다란 폭류에 휩쓸렸으나 부처님께 안식을 얻었네.

11
예전에 나는 손에 피를 묻히는 앙굴리말라라고 알려졌다.

그러나 존재의 통로를 끊고 내가 귀의한 것을 보라.

12 이와 같이 나쁜 곳으로 이끄는 많은 악업을 짓고 과거업보의 수용

온전히 알고, 그것으로 인해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하지만 그의 깨달음의 완성은 탁

발하러 나갔다가 자신을 알아본 분노한 대중들로부터 받은 폭행을 통해 이루어진다. 

앞서 살펴 보았듯이, 과거 인과를 청산하는 과정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2 6) 그리고 

그는 드디어 깨달음의 환희를 노래로 표현한다.2 7) 그의 노래를 길지만 인용28 )한 뒤,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26 ) 이는 앞서 소개했던(D . Keow n 2007 : 22) 기계론적 까르마 이해에 따르면 이러한 앙굴리말라의 깨

달음 획득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999명을 해친 행위에 대한 기계론적 과보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

다. 하지만 불교적 까르마 이론은 이전의 까르마와의 완전한 단절과 전혀 새로운 유형의 까르마를 정

립함으로써 과거 까르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앙굴

리마라의 예에서 보듯이, 까르마에 대한 과보의 경험이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여기에

는 번뇌의 새로운 생성이 차단되어야 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27 ) D ham m apada-aṭṭhakata에 따르면, 앙굴리말라는 붓다의 가르침을 듣고 깨달음의 환희를 노래한 후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2 8 ) M N .II, pp .104~105. ; 전재성, 앞의 책, pp .979~981. 번역은 전재성의 번역임. 다만 수행자를 비구

로 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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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그 업보에 맞닥뜨리지만 부채 없이 음식을 즐기네. 과 깨달음의 경지

13
어리석어 무지한 사람들은 오로지 방일에 탐닉한다.

슬기로운 자는 방일하지 않기를 마치 최상의 보물을 수호하듯 하네.

14
방일에 빠지지 말고 감각적인 쾌락에서 기쁨을 찾지 말라.

방일을 여의고 선정에 드는 자 크고 한 없는 지복을 얻으리라.

15
밝혀진 가르침들 가운데 그 최상의 것에 나는 도달했네.

내가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을 나는 환영하여 거절하지 앟네.

16
나는 세 가지 밝은 지혜를 얻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성취했다.

내가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을 나는 환영하여 거절하지 않네.

이 앙굴리말라의 노래를 보면 16개의 게송 중 6게송이 과거업에 대한 내용이다. 그

리고 나머지 6게송 중 3게송은 스승인 붓다에 대한 찬양이고 3게송은 스승의 가르침

을 따른 결과에 대한 내용이다. 그리고 나머지 4게송은 앙굴리말라 자신의 깨달음에 

대한 내용이다. 이 중에서 1, 2 , 9 , 10, 11, 12게송을 분석해 보자. 

먼저 게송 1과 2는 과거업의 단절과 새로운 선업을 통한 악업의 극복을 말하고 있

다. 여기서 핵심은 악업의 해결방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선업을 통해 악업을 덮어버리

는 것(ku sa lena p ith īyati)이다. 이는 업의 보상의 원리라고도 이해할 수 있다. 결국 직

접적으로 업관계를 갖는 A와 B가 업을 주고 받는 방식은 끝없는 보복의 원리로 작용

하여 윤회를 종식시키지 못하게 되지만, A와 B의 업관계를 넘어 선업을 쌓음으로서 

기계적인 업관계의 단절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게송 9, 10, 11은 과거업이 완전히 단절되었으며, 지금의 나는 새롭게 태어난 자임

을 선언하는 내용이다. 이를 ‘아무도 해치지 않는 자’, ‘부처님께 안식을 얻었네’, ‘존재

의 통로를 끊고’로 표현되고 있다. 

마지막 게송 12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지은 업에 대한 수용의 자세가 요구됨

을 보여준다. 예를 들면 배가 고프면 고픔을 수용할 뿐이고, 배가 부르면 포만감을 수

용할 뿐이다. 업에 대한 회피나 왜곡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 ‘부채없

이 음식을 즐기는 자(anaṇo bhuñjām i bhojanaṃ)’, 즉 온전히 해탈을 성취한 자가 되

게 된다.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4개의 게송을 보면, ‘방일하지 않고, 선정에 들며, 

최상의 것에 도달하고, 붓다의 가르침을 성취했다’는 깨달음의 온전한 선언으로 이어

진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보면, 앙굴리말라의 깨달음은 전체적으로 세 단계로 구성되

며, 각 깨달음에는 그것을 가능케 한 계기로서 붓다의 가르침이 개입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를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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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붓다의 가르침 앙굴리말라의 깨달음

1

나는 언제나 모든 생명에 폭력을 멈추고 있

다. 그러나 그대는 살아있는 생명에 자제함이 

없다.

나에게 진리를 가르쳐준 당신의 시를 듣고 

나는 참으로 영원히 악함을 버렸습니다.

2

내가 고귀한 태어남으로 거듭난 이래 나는 

의도적으로 존재의 생명을 빼앗은 적이 없습니

다.

위없이 청정한 삶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알고 깨달아 성취했다.

3

비구여, 인내하라. 비구여 인내하라. 그대가 

업의 과보로 수 년, 수백 년, 수천 년을 지옥에

서 받을 업보를 그대가 지금 여기에서 받는 것

이다.

저질러진 악한 일을 선한 일로 덮으니 그

는 세상을 비추네.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이와 같이 나쁜 곳으로 이끄는 많은 악업

을 짓고 아직 그 업보에 맞닥뜨리지만 부채 

없이 음식을 즐기네.

나는 세 가지 밝은 지혜를 얻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성취했다.

여기에서 우리는 붓다의 교육이 갖는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첫째 붓다는 철저한 현

재의 상황을 인식하도록 돕는다. 둘째 붓다는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다. 셋째 붓다는 인과에 대한 올바른 통찰을 통해 번뇌로부터의 완전한 

해탈의 길을 알져준다. 이러한 세 가지 붓다의 교육은 철저하게 피교육자가 스스로 자

신을 통찰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임을 보여준다. 그 결과 앙굴리말라는 붓다의 가르침

을 받을 때 마다 깨달음의 세계로 비약하고 있음을 경전은 보여준다.

5. 결론

앙굴리말라는 불교사에 있어서는 매우 독특한 인물이다. 율장  마하박가 에서는 앙

굴리말라와 같은 도적은 출가시켜서는 안된다는 계율이 소개되고 있다.2 9) 이는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정서를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만큼 앙굴리말라는 나쁜 의미에

서 화제의 중심이 된 인물이다.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깨달음이란 그의 과거

의 업과는 관련이 없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기도 하다. 우리는 한 번 도둑질을 한 사

람이라면 그가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않아도 ‘도둑놈’이라는 시선으로 그를 보고, 판단

하는 경향이 짙다. 하지만 붓다는 과거에 어떤 옳지 못한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것을 현재 하지 않고, 과거의 까르마와 완전하게 결별했다면 그는 온전히 새롭게 태어

난 사람이라는 관점을 우리에게 제시한다. 

29 ) 전재성,  마하박가 , 서울 : 한국빠알리성전협회, 2014, pp .22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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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점에서 앙굴리말라경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어떻게 교화해야 하는지에 대

한 내용을 우리에게 고민하게 한다. 그 교화의 방법, 즉 교육의 방법은 적어도 붓다는 

앞서 고찰했듯이 세 가지로 보여준다. 첫째는 올바른 현실인식이며, 둘째는 변화된 모

습에 대한 통찰, 셋째는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이다. 여기에서 순서는 중요

한 의미를 갖는다. 이 순서가 뒤바뀌게 되거나 생략되면 원하는 교육의 목적을 이루기

기 어렵게 된다. 또한 피교육자에게 강요를 하거나 권위로 눌러버리려고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붓다는 피교육자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신을 통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을 그 출발점으로 삼는다. 그리고 교육의 과정에 들어서서 조금씩 변화

고 있는 자신을 놓치지 않도록 그 모습을 또한 명확하게 통찰하도록 돕는다. 이는 피

교육자가 교육의 과정에서 반드시 맛보아야 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이를 오늘날 교육

에 비추어 말한다면, 이전의 불건전한 자신의 행위와 온전하게 결별하게 될 때 건전한 

새로운 까르마를 더욱 확고하게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3 0) 이 과정에 들

어서게 되면 사실 일반적으로 교육의 목적은 달성되었다고 볼 수 도 있다. 

하지만 붓다는 마지막으로 인과에 대한 명확한 통찰과 행위의 과보에 대한 수용의 

자세가 필요함을 다시 한 번 각인시킨다. 이 지점에서 비로소 앙굴리말라는 완전한 깨

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된다. 이를 통해 우리는 붓다의 교육

체계는 철저하게 자각의 체계이며, 인과에 대한 명확한 인식의 확립에 기초하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30 ) 이는 앙굴리말라의 수행과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새롭게 형성된 까르마는 그것인 선

(kusala)이든 불선(akusala)이든 까르마를 만든 것이니, 이는 윤회의 조건이 된다. 지금 여기서 말하

는 것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이야기이다. 즉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만듦으로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열어가게 된다. 이것이 교육의 한 방식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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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stract

Buddha's Educationa l System  and  Enligh tenm en t through  

Aṅgulim āla  Episodes

Lee, Pilwon

D ongguk U n iv.(gyeongju)

Aṅgulimāla  is a  very  unique in  Buddhist h isto ry . H e is a  serial k iller w ho k illed  

999  people and  is an unacceptab le evil m an in  soc iety . H ow ever, he  is en lightened  

by th e teachings of the  Buddha and b ecom es an A rahat. Aṅgu limāla  has tw o faces, 

the m urderer and the sa int. Aṅgulimāla has a unique m eaning in  B uddhist h isto ry  

becau se  it rela tes to  how  th e karm a of m urder and en ligh tenm ent are understood . 

It is a lso  no tew orthy that it show s a  B uddhist so lution to  the w ay of condem ning  

crim e today. There is m uch to  us today abou t how  the  Buddha m ade a  vicious 

k ille r a  sa int.

The B uddha 's educationa l system , as found in  th e Aṅgulimāla , is a  system  of 

aw aren ess. It a llow s th em  to m ake their ow n right and  w rong judgm ents, and to  

fu lly recognize  them selves as the resu lt of th eir actions w ith  their aw areness of  

karm a.

A nd th e Aṅgulimāla-sutta  show s that it is necessary  to  judge a person by the  

present act thoroughly , but not by th e ac t of the  past that is a lready com plete ly  

cut off. If you are com pletely  out of the bad karm a of the  past like m urder, you  

are no longer a  m urderer. T he Aṅgulimāla- su tta show s that it is possib le to  be  

respon sib le fo r accepting the  consequences of the act com plete ly because it has 

escaped the karm a o f the  past.

K eyw ords : Buddha, Aṅgulimāla , K arm a, En lightenm ent, In tention, Edification, 

           M otivation , C on sequen tia lism


